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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영에게 엄벌을! 유시영에게 엄벌을! 
노조파괴 6년만에 법적 처벌 심판대에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의 노조파괴 범죄에 대한 처벌이 곧 내

려진다. 검찰은 11월 4일 열리는 재판에서 유시영 회장에 대

해 구형할 예정이다. 2011년 노조파괴가 시작되고 6년만의 

일이다. 노조파괴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와 사회적 손실을 

생각하면 마땅히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더군다나 유

성기업은 아직도 노조파괴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우기

며 현장에서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반성의 기미가 없다.

법원은 마지막 양심 지켜야

범죄자를 법정에 세우는 일부터 만만치 않았다. 노동부와 검

찰이 계속해서 사업주를 감싸는 바람에 유시영 회장은 기소

조차 되지 않았다. 끈질긴 투쟁으로 재정신청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법원의 심판을 받게 만들었고 그 재판이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사법기관이 범죄자를 비호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투쟁으로 법정에 세운 만큼, 법원은 마지막 양심을 갖

고 판결해야 한다.

노조탄압이 ‘노조파괴’라는 새로운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노조파괴가 벌어졌고 사회적으로 너무 많은 

폐해를 만들었다. 그러나 유성지회의 투쟁으로 노조파괴 범죄

의 심각성을 알렸고, 또 다른 노조파괴를 막아낼 수도 있었

다. 최근엔 노조파괴를 자행하다 갑을오토텍 대표이사가 구속

되는 일까지 있었다. 이제 노조파괴의 원조, 노조파괴의 백화

점 유성기업을 엄벌해야 할 때이다.

유시영 회장 썩은 동아줄 놓을 때

그동안 정권과 사법기관의 비호를 제대로 받아왔던 유시영 

회장은 이제 그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그동안 법원이 사업주들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려온 걸 믿고 

안심하다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노조파괴 

범죄는 이제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가 됐

다. 

한광호 열사 노조파괴로 인한 산재사망 인정
* 이번주 일정 *

■ 10/24(월) 
- 16:00 갑을 결의대회 (대전 샘머리공원)
■ 10/25(화) 
- 콜텍 여의도 농성 1주년
- 열사 양재동 농성 
■ 10/26(수)
- 서울 질병판정위원회 농성
  (25일 22시부터)
■ 10/27(목) 
- 17:00 유성 결의대회 (음성 Y&T파워텍) 
■ 10/28(금)
- 금속노조 임원 현장순회
  (유성-링크-대한이연-보쉬-이래)
■ 10/29(토)
- 14:30 조선업 하청 대량해고 저지 
금속 결의대회 (거제 아주공설운동장)

한광호 열사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서울 질병

판정위원회는 “수년간 노조활동과 관련한 갈등으로 우울증 상태에 있었고, 

사건 발생 1주 전의 사실조사 출석요구서가 정신적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

으로 보인다. 업무와 사망 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그동안 유성기업은 한광호 열사의 죽음은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발뺌해왔

다. 그러나 이번 산재 인정으로 인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됐다. 유성

기업의 노조파괴가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받

은 셈이다. 유시영 대표이사의 재판 구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열사

의 산재 인정은 큰 의미를 갖는다. 열사를 죽게 한 노조파괴 범죄자들에 

대해서 법원은 더 심각하게 판단하고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들은 노

조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게 한 중대한 범죄자들이다.


